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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which may exist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ression, anxiety, and self-acceptance.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self-acceptance

has any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00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tudy focused on

reporting their level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ression, anxiety, and self accept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depression and anxiety are negatively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accep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positively related to self acceptance. In other words,

the more negati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greater the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self-acceptance functions as a protective factor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problem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자기수용(self-ac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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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정서적․신체적 변화의 적

응과 자아정체감 및 또래 관계 확립이 중요한 시

기이다(김영미, 2006). 특히 또래 집단에서의 대

인관계는 청소년이 수행하여야 할 여러 과업 중

에 중요한 과제이며 학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Pincuss & Ans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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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보다 또래집단 문화가 중요시되는 우

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의 대인관계가 더더욱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은혁기, 2000). 하지만 몇

몇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낮으며 오

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김택

호․김인규, 1999; 은혁기, 2000). 이에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우울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의 정도가 심해진다(김

선하․김춘경, 2010; Paykel, 1994; Paykel &

Cooper, 1992). Gotlib과 Kassel(1995)도 대인관

계 부적응이 우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했

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우울 발생 가능성이 높다(Davilia,

Hammen, Burge, Daley, & Paley, 1995). 이에 최

근 연구들에서는 우울의 원인을 대인관계에서

찾고(김선화․김춘경 2010; 현용호, 2000), 대인

관계 회복을 심리치료의 목표 중 하나로 세우기

도 한다(Paykel, 1994; Paykel, & Cooper, 1992).

우울한 사람들은 비판적, 부정적, 반복적인 언

어패턴으로 주위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한다(Achenbach, Howell, Quay, &

Conners, 1991; Hammen, 1991). 즉, 그들은 대인

관계에서의 거부 경험(김수진․김수현, 1997), 위

기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Joiner &

Coyne, 1999), 가족 내의 불화(Beach, Sanden &

O'Leary, 1990)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비

하감이나 거절감, 비판적인 태도 등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부하여 멀어지게 한다

(Henderson, 1981). 특히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서 부적응이 오면 우울뿐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낮은 자존감, 학업의 실패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Hauenstein, 2003;

Weissberg, Caplan, & Harwood, 1991), 청소년에

게 있어서 대인관계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불

안이다. 이선주(1995)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대

인관계의 부적응은 불안에서 온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불안이 심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은 올라가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된다

는 것이다(이영자, 1994). 이 밖에도많은 연구들(허

재홍․조용래, 2005; Bruch & Heimberg, 1994;

Collins & Laursen, 1992)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부적응은 불안이 요인이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 정서적 행복감

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영미, 2006,

재인용). 더욱이 불안은 대인관계의 부적응이나

무기력감, 퇴행 등으로 나타나 정상적으로 생활

하기가 어렵고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과 할 수 없다(최애나․신유선, 2007).

특히 대인관계 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

감이나 부적합감 및 열등감 등으로 나타나 대

인관계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오경자․양윤란,

2003). 이 밖에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은 또래 관

계, 학업성취 및 등교 거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

친다(김남재, 2000; 허재홍․조용래, 2005; Clark,

1993;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이에 청소년기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

안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로 인한 우울과 불안은 청

소년에게 인지, 대인관계, 학업 등 다양한 영역

에서 문제가 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심각하

게 해친다. 이에 대인관계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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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능력이 있

어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

였다(Maccines, 2006).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

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

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으며(차명숙, 2005),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되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황종건, 2000).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란 개념을 선행연구

를 토대(Chamberlain, 2001a; Ellis & Harper,

1997)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던지 못 받던

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청소년기는 대인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수용 능력이 중요하

다(최명선․강지희, 2008).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

신이나 타인을 받아 드리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및 타인을 수

용하는 능력이 높고 긍정적인 사고도 높아 타인

도 자기를 수용한다고 느끼게 되어 부정적 대인

관계 상황에서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를

덜 경험할 것이다(Chamberlain, Haaga, 2001a).

더욱이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람들의 인정받

지 못함이나 거부를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Chamberlain, Haaga, 2001a), 무조건적으로 자

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불안도 자기수용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안으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김미경, 2007; 변미혜,

2004). 이에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부정적인 정서가 덜 나타나

(Chamberlain, Haaga, 2001b), 어려운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우울이나 불안을 덜 경험할 것이다.

즉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어

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가치감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정서문제에

서 자기수용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이루어진 자기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서가 덜 위협받는다고

한 연구(Chamberlain & Haaga, 2001b)와 무조건

적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

다 우울감은 낮고 심리적 안녕감은 높다고 한

연구(Chamberlain, Haaga, 2001a; Flett, Bessen,

Davis, Hewitts, 2003)가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이 자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능력도 높다는 연구(Tesser, Campbell, 1980)

가 있다. 그 외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서 자기수용의 효과를 밝힌 연구(2009)가 있다.

또한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

용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이정민, 2009)와 어머

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관계에서 무조건

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김사라형선,

2005a)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기

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

과 불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인관계의 부적

응으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

기수용이 높을 때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지,

그래서 자기수용이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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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인관계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자기수

용이 조절 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

기수용의 조절효과가 나타난다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는 변인으로 자기수

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첫째, 청소년의 대

인관계,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셋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대인관계,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에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시에 있는 4개 고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충남에 있

는 4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총 450부가 배부되

었고, 그 중에서 420부만이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00부의 설문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400명의 학생 중에 1

학년은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97명 3

학년은 99명이었다. 또한 남학생은 190명이었고

여학생은 210명이었다. 1학년 학생은 대학 입시

에 대한 부담이 2,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적기 때

문에 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 처리하였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3.측정도구

1)대인관계문제검사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IIP)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Willasenor(1988)가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를 김영환 외(2002)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의 단축형 검사

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나타낸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73이었다.

2)우울검사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

logical Studies-Depression：CES-D)를 신승철 외

(1991)가 번안한 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이주영(1999)의 우울검사

(CED-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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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xiety, depression, and self-acceptance

(N = 40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xiety Depression Self-accep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Anxiety -.503** 1

Depression -.499** .695** 1

Self-acceptance .701** -.530** -.511** 1

**p < .01.

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3)상태불안 검사

Spielberger가 1972년에 고안하고 김정택과 신

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불안 검사지

중 상태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T)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점수

가 높을수록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의

신뢰도는 .78이었다.

4)자기수용 검사

Phillips(1951)가 개발한 자기수용 검사(Self-

Acceptance Scale)를 박종권(1986)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5개의 문항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4이었다.

Ⅲ.연구결과

1.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

의 상관을 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대인관

계와 불안(r = -.503), 대인관계와 우울(r = -.499),

자기수용과 우울(r = -.511), 자기수용과 불안

(r = -.530)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p < .01), 대인관계와 자기수용(r = .701)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p < .01), 우울과 불

안(r = .695)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p < .01). 즉,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우울,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 불안과 자기수

용 간에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우울과 불안 간

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좋으면 덜 우울하

고 덜 불안하며 또한 자기수용이 높아도 덜 우

울하고 덜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

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자기수용 수준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

기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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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r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N = 400)

Independent variable Beta t F R
2

△R
2

VIF

Time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76 2.894**
74.135*** .277

1.981

Self-acceptance -.387 -6.366*** 1.981

Tim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67 2.762** 1.987

Self-acceptance -.397 -6.580*** 1.98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self-acceptance
-.129 -3.015** 53.487*** .294 .017 1.003

*p < .05. **p < .01. ***p < .001.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및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

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인자(VIF)는 1.003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수용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의 부적응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

와 우울 간에 자기수용은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

수용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

하였을 때 설명력(R
2
)이 .277에서 .294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기수용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인

관계로 인한 우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가 어려워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수용 수준이 높으면

우울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청소년의 대인관계와 불안 간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

기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및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였다. 그 결

과 분산팽창인자(VIF)는 1.004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1단계

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수용을 독립변수로 투

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간

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의 부적응은 불안수준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

와 불안에서 자기수용은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난다. 즉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

수용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

하였을 때 설명력(R2)이 .314에서 .321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와 불안 간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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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nxiety

(N = 400)

Independent variable Beta t F R
2

△R
2

VIF

Time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59 4.441***
91.055*** .314

1.967

Self-acceptance -.348 -5.974*** 1.967

Tim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51 4.321*** 1.975

Self-acceptance -.354 -6.092*** 1.97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self-acceptance
-.083 -2.011* 62.516*** .321 .007* 1.004

*p < .05. **p < .01. ***p < .001.

기수용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인관계로 인

한 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로 인해 불안을 경험

하더라도 자기수용 수준이 높으면 불안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총 400명을 대

상으로 대인관계,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의 관

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인관계,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둘째, 대인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

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인관계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

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자기수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과는 유의

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대인관계와 자기수용

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자기수

용과 우울,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인관계가 힘들수록

우울하다는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 부적응의

요인이 된다는 Parkel(1994)과 Hauestein(2003)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청소년이 가

정이나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

는 대인관계 집단치료를 실시해 우울을 감소시

킨 김선하(2006)와 김선하․김춘경(2010)의 연

구결과와 상통한다. 이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용호(2000)

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대인관계

가 힘들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대인관

계의 부적응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는 김남

재(2000)와 Last, Hesrsen, Kazdin과 Orvaschel과

Perrin(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청소

년 시기는 예민한 시기이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자기수용 수

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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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뿐 아니라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긍정

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수용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

만하다는 기존 연구결과(Maccines, 2006)와 청

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

을수록 자기수용이 높다는 연구결과(이기은․

조유진, 2009, 재인용)를 지지한다. 넷째, 자기수

용 수준이 높으면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수용 능력을 증진시키면

우울과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

과(김사라형선, 2005a)와 맥을 같이한다. 다섯째,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

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우울과 불안 모두에서 자기수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가 어

려워 우울하고 불안하다할지라도 자기수용 수

준이 높으면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완벽주의로 인

해 우울하고 불안한 아동에게 무조건적 자기수

용 프로그램을 실시해 우울과 불안 수준을 감소

시킨 김사라형선(2005b)의 연구결과와 상통한

다. 또한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불안까지도

자기 것으로 수용해 불안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

과(김선남, 1999)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인관계가 심각해 어려움을 당할지라

도 자기수용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

년보다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상황이 똑같이 어려울지라도

자기수용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우

울과 불안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덜 경

험한다는 연구 결과(Ellis & Harper, 1997)와 자

기수용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개념이라

고 밝힌 Maccines(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청소년이 대인관계로 인해 우울과 불안과 같

은 정서를 경험할지라도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

로 수용하고 받아드릴 수 있다면 분노나 적대감

을 덜 느껴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을 낮출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수용 능력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객

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

대로 수용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 수준을 조절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자기수용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자기수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대인관계 중진을 위한 자기수용 프

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의는 첫째, 청소년의 대인관

계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로 인해 경

험하는 우울과 불안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자기

수용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

년기에 대인관계 부적응의 상황에서 우울과 불

안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수용 수준

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자기수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

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

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제한이 있

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

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

지 않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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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설문지에 답

했기 때문에 임의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고 선

생님의 지도하에 행해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답했을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추후에

는 질적 방법을 병행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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